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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local governments hold local festivals believing that festival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tourism, it is important to identify ways to differentiate 
festivals and whether satisfaction contributes to positive effects on tourism.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xperience factors, flow 
experienced by visitors, festival satisfaction, and travel intentions towards a 
festival hosting destination based on experience economy and flow theory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cultural festivals. An onsite survey was conducted among 
visitors to the Ulsan Maduhee Festival held in Jung-gu, Ulsan, and a total of 
294 respons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among the festival experience factors, entertainment experience, escapist 
experience, and aesthetic experie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festival flow. 
Second, flow had a positive effect on festival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and recommend the festival destination. Finally, festival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d behavioral intention to visit and recommend the festival 
destination.

Keywords : Experience factors, Flow, Festival experience, Festival satisfaction, 
Trave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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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역축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관광자원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발전, 

지역 이미지 홍보 효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의 이미지 및 정체성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용석홍, 2016). 이러한 축제의 긍정적 효
과를 얻기 위해 많은 지자체는 지역축제에 예산을 투입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막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정체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사한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축제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
고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축제를 지역의 경험재로서의 관광상품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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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축제참여자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전달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소비자
는 체험적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Schmitt, 1999) 체험의 요소를 
어떻게 극대화하여 방문객 또는 이용객에게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경험재로서
의 축제를 기획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축제에 참가하는 방문객이 어떤 요인들을 
통해 축제에 만족하는지, 지역축제를 통해 그 지역이 관광목적지로서 인식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지역축제 발전에 중요한 부
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하여 발표한 2023년 계획된 전국의 지역축제는 총 1,129
개이며, 이중 역사문화축제에 해당하는 것은 154개로 약 14%를 차지한다(문화체육관
광부, 2023a). 또한, 2020-23년 전국 문화관광축제 32개 중 수원화성문화제, 안성맞
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등 13개의 축제가 지역의 역사문화를 중심
으로 한 축제로 그 비중이 높다(문화체육관광부, 2023b). 그에 반해 역사문화축제에 
대한 체험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울산마두희축제”를 사례로 연구하고자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320여 년 전 조선시
대에서 열렸으나 일제강점기로 명맥이 끊어졌던 전통 큰 줄다리기 ‘마두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재연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축제로 확장하여 울산마
두희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이 축제는 2019년 26만 여
명이 참가하였고, 대표 프로그램인 큰 줄다리기는 3천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
하여 길이 70m, 지름 0.5m에 달하는 큰 줄을 양쪽으로 당겨 승패를 겨루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연합뉴스, 2019). 이처럼 울산마두희축제(2023년 태화강마
두희축제로 명칭 변경)는 참가자의 직접체험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축제이며, 지역
민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구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있어 축제 체험 및 
관광효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Pine & Gilmore(1999)가 제시한 체험경제이론은 고객들의 참여 정도와 형태에 따
라 체험을 엔터테인먼트, 교육, 현실도피, 미적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체험경제이론은 
대표적인 체험상품이라 할 수 있는 관광체험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며, 체험요소가 축제 만족도나 축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용석홍 등, 2019; 한숙영과 엄서호, 2005; 현혜경, 2015). 하지만 지역축제가 역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축제 체험관련 선행연구에서 역사문
화축제에 대한 체험요소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하며, 대부분 축제 자체에 대한 재방문
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지역축제 개최의 주요 목적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하였다
는 한계가 있다. 지역축제의 중요성은 축제에 대한 재방문 의사뿐만 아니라 축제에서 
만족한 방문객이 지역에 대한 관광 욕구를 자극받아 향후 다시 지역을 찾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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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므로, 개최지역 관광 방문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
다.

축제는 참가자의 축제에 대한 몰입을 얼마나 끌어내는가가 참가자의 만족도(마추 
등, 2020)나 재방문의도(홍경완 등, 2007)와 구전 의도(이신전·펑펑, 2015)를 높이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을 높이고 행동의도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체험요소, 몰입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
다. 첫째, 역사문화축제가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구성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
는 어떤 체험요소가 중요한가? 둘째, 축제 체험요소가 참가자의 몰입 경험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축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 셋째, 축제 체험요소와 몰입 경험, 만
족도가 축제 개최지역 관광 및 추천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상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체험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축
제에서의 축제 체험요소, 몰입, 축제 만족도, 관광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축제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체험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방
문객을 더 몰입하도록 하고 축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방문객의 축제 만
족도는 축제 개최지역을 관광을 위해 방문할 의사 및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를 갖게 
하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축제 실무자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체험경제 이론과 축제 체험

Pine & Gilmore(1999)가 20여 년 전 체험경제 이론을 발표하면서 오늘날 산업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에게 독특하고 고유한 체험을 판매하는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체험 서비스가 중요한 관광 분야에서도 체험경제 이론을 적용한 연구
가 활발하다. 고객들은 기존의 서비스 경험에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가운데 체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체험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차별화 전략
의 핵심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송학준 등, 2011), Pine & Gilmore(1999)는 비즈
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으로 체험경제를 제시하면서 고객들의 참여 정도와 
형태에 따라 체험요인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엔터테인먼트는 즐거운 기분 전환의 상태를 자극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신전과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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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을 의미하며, 체험 장소에서 쾌락적인 감정과 유희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미진, 2020). 주로 수동적(예: 음악회 감상, 스포츠 경기 관람 등)으로 참여하는 형태이
고, 관광 분야의 경우 관광지에서 특이한 이벤트를 관람하거나 놀이공원에서 쇼를 보면서 쾌
락과 유희를 느끼는 것이 해당된다(Babin et al., 1994).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체험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확산되어진 형태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미와 즐거움 등의 
감정 상태를 파악한다.

정보를 알려주고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교육적인 이벤트에서 정신과 육체의 적극
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박수경 등, 2007). ‘교육적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정보의 교육 
및 신체적 학습을 결합하여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며,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체험한 요소들에 대한 평가로 측정된다(Prentice et al., 1998). 

현실에서 벗어나 새롭게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여 몰입하는 상태를 ‘현실도피 체험’이라고 
한다. 관광객들은 일상과 분리된 ‘제3의 공간’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관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탈을 경험하거나 일탈을 하기 위하여 관광을 선택하기도 한다. 일탈적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들은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속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재희, 2019). 일반적으로 일탈적 체험은 엔터테인먼트‧교육적 체험보다 활동성, 참
여도 및 몰입도가 높으며, 관광객들은 이러한 현실도피 체험을 하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Pine & Gilmore, 1999).

‘심미적 체험’은 관광지에 있는 자연물이나 인공물 등의 환경을 즐기면서 대상이 내재하고 
있는 미적 가치와 특성을 찾고 느끼는 경험을 의미한다(김성호, 2009). 물리적 환경이 제공
하는 다양한 요소들(시각적, 청각적, 미학적)은 고객의 감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관광지에 
대하여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하동현, 2009). 심미적 체험은 관광목적지 
평가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며 관광객들을 몰입시켜 체류시간을 연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Oh et al., 2007).

체험요소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마케팅 분야를 필두로 이루어져 왔으며(Schmitt, 1999) 
관광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Quan & Wang, 2004). 축제는 참
여자의 경험/체험적 가치가 중요한 상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Lee et al.,  2017) 선행연구에
서 Pine & Gilmore의 체험경제 이론의 체험요소를 적용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Semrad & Rivera(2018)는 축제 체험 4가지 요소와 경제적 가치 요인을 추가하여 기억에 
남는 경험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밝혀, 축제 체험요소가 축제 방문 의도와 구전 
의도의 1차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국내 축제연구에서 체험경제이론을 적용한 것은 한숙
영과 엄서호(2005)에서 4가지 체험특성(오락, 교육, 가치몰입, 이탈)이 한산모시축제의 체험 
활동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며, 용석홍 등(2019)은 문화관광축제의 체험경제
요소(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가 체험만족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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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경제 이론을 적용한 축제 체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4E의 체험요소가 축제 만족도
나 행동의도의 선행요인으로 본 연구(한숙영과 엄서호, 2005; 현혜경, 2015)와 체험요소를 
1차 선행요인으로 보고 매개요인을 통해 축제 만족도나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구조모형을 활
용한 연구들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Semrad & Rivera, 2018), 즐거
움과 기억(송학준 등, 2011), 러브마크(권미영, 2018) 등을 체험요소와 축제만족도나 행동요
인을 이어주는 요인으로 포함한 연구들이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관광시장에서 차별
화를 위한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며, 관광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각적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출된 체험을 제공
하는 대표적 관광자원인 축제를 대상으로 Pine & Gilmore(1999)의 체험경제이론에서 제시
한 4가지 체험요소가 역사문화축제의 몰입과 만족도,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적용하
고자 한다.

2.2 몰입

Csikszentmihalyi(2004)에 의하면 몰입이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서 다른 어떠한 일에 관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몰입 상태는 그러한 자체
가 매우 즐겁기 때문에 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몰입은 재미를 느끼
는 곳에서 총체적 만족을 하는 경험(Clarke & Hawoth, 1994)으로, 활동 그 자체에 
완전하게 집중하는 것과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Ghani et al., 1991). 지금까지 이루어진 몰입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몰입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연구들이 많았으며, 이후 몰입 상태가 발
전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몰입 현상과 관련된 동기, 몰입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몰입과 관련하여 서비스 종사자들의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축제와 관련해서는 한편 축제는 고도의 몰입적 심리상태를 요하는 의
식적 체험(천민호, 2014)으로, 이와 관련하여 축제 참가자들의 몰입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마추 등(2020)은 한국선비문화축제에 참
가한 방문객의 몰입이 진정성과 만족도 관계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
으며, 윤설민과 이충기(2017)는 서울빛초롱축제에서 축제체험의 요인들이 지각된 품
질, 지각된 가치 뿐만 아니라 정서적 몰입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조록환과 이정은(2015)은 농촌관광마을 축제에서의 감각적 체험과 
행동적 체험이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내용/품질/홍보안내/환경/전체적 만족은 
축제의 몰입과 관계가 있으며 사후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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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축제 방문객의 몰입이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검
증하고자 한다.

2.3 축제 만족도

일반적으로 만족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과 관련한 개별적 경험에 대하여 누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 평가로 체험 결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이자 감정적 반응
(Lounsbury & Polik, 1992)을 의미한다. 관광 산업에서의 만족은 관광활동 참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며, 소비한 시간이나 금전적 노력 
등에 대한 보상이나 이익과의 관계(Mazursky, 1989)라고 할 수 있다. 

축제 만족도는 축제를 방문하기 전에 가지는 기대와 축제를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
에서 속에서 그 차이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치며 가지게 되는 결과이다(민진홍, 
2011). 즉, 방문객이 사전에 축제와 관련한 정보를 인지하고, 축제를 경험하는 동안
에 스스로의 체험에 대하여 내리는 감정적, 심리적인 평가(이정록과 안종현, 2004)로 
지금까지 축제 만족도를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로 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영은과 주소현
(2022)은 마을축제에 대한 태도, 축제 참여경험, 축제 만족도와 사회적자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사회적자본(신뢰, 공동체 참여, 네트워크, 규범)의 
모든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석과 고정민(2021)
은 제주들불축제를 대상으로 이미지, 만족, 행동의도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미지(인지적/정서적)와 만족의 유형(프로그램/운영)에 따라서 재방문 또는 추천 행동
을 유발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인지적 이미지는 프로그램 
만족에 정서적 이미지는 운영 만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4 행동의도

행동의도란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이후에 이어지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Ajzen, 1991), 방문객 본인이 만족한 관광지를 다시 방문하는 직접 방문의도와 타인
에게 추천하는 등의 간접 방문의도로 나누어진다(한호성과 이미혜, 2017). 축제에서 
행동의도의 개념은 축제를 경험한 방문객이 축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 경우 
향후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용석홍 등, 2019).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잠재적 수요시장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으므로 축제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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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방문객의 행동의도와 관련하여 최윤동과 서재열(2022)의 연구에서는 체험형 
지역축제의 선택속성(비일상성, 문화교류, 체험)이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상호와 김주연(2019)은 축제 방문객이 지각하는 축제의 품
질과 진정성이 축제신뢰와 행동에 미치는 순차적 및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축
제품질과 진정성 모두 축제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축제신뢰와 행동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대부분의 축제 선행연구는 축제 자체에 대한 재방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지역축제 개최의 주요 목적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축제의 
중요성은 축제에 대한 재방문 의사뿐만 아니라 축제에서 만족한 방문객이 지역에 대
한 관광 욕구를 자극하여 향후 다시 지역을 찾게 하는 것에 있으므로, 개최지역 방문 
의사에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Lee et al(2012)은 축제만족도가 장소애
착을 통해 축제 개최지역 방문에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Lee et al(2017)은 축
제 참가자들의 축제 참여만족이 방문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Pine & Gilmore(1999)는 체험요소를 엔터테인먼트,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영역으
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체험요소들이 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반영된다면 기존
의 상품들과 차별화 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송학준 등
(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축제에 체험요소(4Es)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방문객들이 다른 방문객들의 축제 방문행동을 보고 즐거워
하고 여러 가지 공연들을 즐길 수 있고, 교육적 체험은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에 
참가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일탈적 체험은 일상에서 벗
어나 축제를 통해 자유로움을 느끼고 몰입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고 심미적 체험은 
축제 세트장과 주변 경관이 주는 흥미롭고 즐거운 분위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일탈적 체험을 누리는 방문객들은 완벽하게 몰입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된다(현혜경, 2015).

축제 체험요소와 몰입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하여 박은아 등(2016)은 공연예술을 관
람한 관객들이 체험한 가치 중 일탈체험 가치, 오락체험 가치, 심미적 가치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박정익과 이미혜(2011)는 축제 참여자들
의 참여 동기 중 신기성, 교육성, 그리고 일탈성은 개인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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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오락성은 사회적 몰입, 신기성과 교육성은 도덕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체험요소(4Es)와 몰입 사이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1을 설정
하였다.

가설1: 체험요소는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엔터테인먼트 체험요소는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교육적 체험요소는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일탈적 체험요소는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심미적 체험요소는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지 내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몰입은 방문객과 관광지 
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Morgan & 
Hunt, 1994). 축제장에서의 몰입은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발(박정익과 이미혜, 2011)되며, 평상시보다 더욱 집중할 수 있
도록 상황을 조성하여 몰입을 유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문에 대한 만족으로 이
어진다(김동한 등, 2019).

몰입과 축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로 이덕순과 오훈성(2016)은 남원 
춘향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속성이 몰입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에서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이루어진 몰입(자기의식의 상실감, 주변
에 대한 초연함, 시간의 왜곡, 정신 집중)은 지역축제 방문에 대한 만족으로 이루어진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영록(2017)은 지역축제 방문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매력성, 몰입 경험, 전반적 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는
데, 축제 매력성 요인 중 재미성, 신기성, 독특성 요인이 몰입과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입경험 또한 전반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축제를 대상으로 진정성과 몰입,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확인
한 마추 등(2020)의 연구에서도 몰입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진정성과 
만족도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몰입과 축제 만족도
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2: 몰입은 축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 분야에서 몰입과 행동의도의 영향 관계를 논의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
체적으로 김효진과 류재숙(2022)은 해양레저체험과 몰입, 만족, 행동의도 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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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를 고찰한 연구에서 체험요인이 몰입을 높이고 만족을 이끌어내며 행동의도
(재방문 및 추천)를 유도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박두수(2021)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유산지에서 체험을 통하여 형성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관광 체험에 대
한 몰입이 높아지면서 향후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대은 등(2016)은 오토캠핑객들의 관광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오토캠핑에 대
한 몰입이 방문동기와 행동의도의 관계 속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상기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몰입은 행동의도와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음에 따라서 몰입과 축제지역 관광의도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
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3: 몰입은 축제지역 관광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축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경험들에 대하여 가
지는 태도인 축제 만족도가 긍정적인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
되어져 왔다(윤설민과 장희숙, 2019). 이와 관련하여 재방문 의도는 축제 참가에 대
한 평가적인 의미로 다음 축제에 대한 방문자의 계속적인 참가는 축제에 대한 만족도
에 따라 결정 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구전 의도 또한 축제에 대한 방문자의 만족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는 축제의 성공여부
를 결정짓는 의미 있는 변수(가정혜 등, 2018)이며, 행동의도는 소비자의 행동을 예
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Spreng et al., 1995)에서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 최철수(2020)는 역사문화축제에서의 방문객 축제 만족도가 행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축제 이미지가 방문객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의 만족도는 재방문 의도와 긍정적 구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축제 만족과 축제 개최지역에 대한 
방문의도, 구전 등의 충성도 간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Lee et al(2017)이 축제 참가
자들의 축제 참여만족가 방문지에 대한 충성도와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
을 밝혔으며, Lee et al(2012)도 축제만족도가 장소애착을 통해 축제 개최지역 방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하여 축제 만족도와 축제지역 관광의도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이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4를 설정하였다.

가설4: 축제 만족도는 축제지역 관광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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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총 32문항을 도출하였

으며, 6개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축제 체험은 4가지 체험요소(엔터테인먼트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로 각각의 구성개념을 축제에 활용한 선행연구(송학준 등, 2011; 윤설민과 이충
기, 2017)를 토대로 각 4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각 체험요소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축제참가자가 역사문화축제에 대해 쾌락과 유희를 
느끼는 정도, 교육적 체험은 참가자에 의해 지각되는 호기심 충족, 지식 및 학습 경험 
정도, 일탈적 체험은 현실에서 벗어나 축제장에서 새로운 경험에 집중하여 몰입하는 
정도, 그리고 심미적 체험은 축제장 환경을 즐기면서 축제 및 축제장소가 내재하고 
있는 미적 가치와 특성을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몰입은 축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몰두하고 집중하여 개인의 심리적 변화
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선행연구(마추 등, 2020; 박
정익과 이미혜, 2011)를 토대로 4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축제 만족도는 축제에 참여
한 방문객이 축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경험들에 대해 갖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하며, 선행연구(이태숙 등, 2012)를 토대로 4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관광의도는 
축제 개최지를 관광을 위해 재방문 및 추천할 의도로 정의하고 선행연구(용석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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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Lee et al., 2012)를 통해 주변사람에게 추천의도, 재방문의도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동반자, 거주
지로 구성하였고,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축제의 체험요소 모델을 연구하기 위하여 320년 역사의 전통축제인 울산 마두희 
축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주최하는 ‘마두희 축제’는 
2012년 전통 복원을 시작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축제의 대
표 프로그램인 마두희 큰 줄 당기기를 비롯해 문화 공연과 퍼레이드, 씨름대회, 세계
음식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마두희 축제의 킬러콘텐츠인 큰 줄 당기기
는 전문가, 시민, 방문객들이 함께 큰 줄을 만들기부터 진행하며, 참여도가 높고 축제 
방문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자료는 축제가 개최된 2019년 6월 7~9일에 축제 메인 장소인 울산 중구 문화의거
리, 젊음의 거리, 큐빅광장에서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받은 대학원생 4
명이 대면으로 수집하였다. 표본추출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자기기입식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참여 유도를 위하여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총 30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297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29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 패키지인 SPSS 20.0과 AMOS.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
행하여 구성개념들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녀
의 비율이 각각 121명(41.6%), 170명(58.4%)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가 88명
(30.6%)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116명(41.3%), 고등
학교 졸업 102명(36.3%), 전문대 졸업 42명(14.9%), 중학교 졸업 이하 12명
(4.3%), 대학원 이상 9명(3.2%) 순으로 나타났다. 동반자는 가족 150명(51.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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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항목 빈도 (%) 구분 항목 빈도 (%)
성별

남 121 41.6
결혼여부

미혼 54 20.5
여 170 58.4 기혼 206 78.3

소계 291 100 기타 3 1.1

연령

20∼29세 45 15.6 소계 263 100
30∼39세 49 17.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 4.3
40∼49세 88 30.6 고등학교 졸업 102 36.3
50∼59세 69 24.0 전문대 졸업 42 14.9
60세 이상 37 12.8 대학교 졸업 116 41.3

소계 288 100 대학원 이상 9 3.2

동반자

혼자 9 3.1 소계 281 100
연인, 친구 61 20.7

거주지

서울/경기도 6 2.0
가족 150 51.0 대전/충청도 2 0.7회사동료 14 4.8 울산광역시 264 89.8동호회 모임 46 15.6 경상도 21 7.1친척·친지 5 1.7 광주/전라도 1 0.3기타 9 3.1

소계 294 100소계 294 100

<표 1> 표본의 특성 

4.2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4.2.1 축제 체험요소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먼저 주성분분석과 배리믹스 회전을 활용한 탐색

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선택은 아이겐 값 1.0 이상, 누적분산비율 50~60% 이
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측도는 .922로 나타나 요인분석
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엔터테인먼트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과 심미적 체험으로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내적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였으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요인 모두 
.8이상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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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

계수(α)
엔터테
인먼트 
체험

축제는 내게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있다. .700
8.456 52.843 .836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803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727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은 매혹적이다. .607

교육적 
체험

나의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761
1.237 7.729 .883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801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774
허구가 아닌 실제적인 학습 경험이었다. .719

일탈적 
체험

평소의 일상생활을 잠시 동안 잊었다. .697
1.121 7.007 .886현실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았다. .803

잠시 동안 나를 다른 세계로 몰입하게 해준다. .783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658

심미적 
체험

축제 분위기는 매력적이다. .686
.864 5.398 .876축제 개최 장소는 축제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832

축제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분이 좋았다. .721
축제 개최 장소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684

KMO=.922, Bartlett의 Bartlett’s χ²=3112.956, sig.=.000

<표 2> 축제 체험요소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4.2.2. 몰입, 축제 만족도, 축제지역 관광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몰입, 축제 만족도, 축제지역 관광의도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몰입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측도는 .83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836.934(p= .000)로 나타났으며,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축제 만족도 분석 결과, 
KMO 측도는 .84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766.253(p= .000)으로 나타났고, 축
제지역 관광의도는 KMO 측도 .73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569.366(p= .000)로 
나타났으며 각각 단일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은 몰입 .916, 축제 만족도 .909, 축제지역 관광의도 .89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

계수(α)

몰입
시간가는 줄 모르고 참가하였다. .878

3.200 80.000 .916축제 자체에 몰입하였다. .910
축제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888
높은 수준의 집중력으로 축제에 참가했다. .901

KMO=.839 Bartlett’s χ²=836.934   sig.=.000

<표 3> 몰입, 만족도, 축제지역 관광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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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

와 같다. 측정모형 적합도는 χ²=521.039(df=278, p<.000), NFI=.913, CFI=.957로 
기준치 .9 이상으로 충족되었으며, GFI=.884, AGFI=.853으로 기준치 .9를 상회하거
나 근접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델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MR=.023로 기준치 .5 
이하로 나타났으며, RMSEA=.055로 기준치 .08 이하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념신뢰도는 .908~.939로 나타나 기준치 .7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적재값은 
.701~.942로 나타나 기준치 .7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값은 .712~.843으로 
나타나 기준치 .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축제 
만족도

축제는 기대한 것에 비해 만족스럽다. .887
3.141 78.520 .909

축제의 전체적인 구성 및 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럽다. .876

축제의 참여 결정에 만족스럽다. .883
축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899

KMO=.846 Bartlett’s χ²=766.253  sig.=.000
축제지역
관광의도

울산에 관광목적으로 다시 방문하고 싶다. .952 1.814 90.700 .897주위 사람들에게 울산관광을 추천하고 싶다. .952
KMO=.737 Bartlett’s χ²=569.366 sig.=.000

요인명 측정항목 표준적
재치 오차 개념

신뢰도 AVE
엔터테
인먼트 
체험

축제는 내게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있다. .701 .260
.908 .712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703 .252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833 .165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은 매혹적이다. .769 .243

교육적 
체험

나의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832 .209
.920 .744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864 .187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836 .210
허구가 아닌 실제적인 학습 경험이었다. .708 .301

일탈적 
체험

평소의 일상생활을 잠시 동안 잊었다. .802 .270
.910 .718현실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았다. .858 .196

잠시 동안 나를 다른 세계로 몰입하게 해준다. .860 .209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747 .375

심미적 
체험

축제 분위기는 매력적이다. .793 .247 .915 .730축제 개최 장소는 축제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808 .228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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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AVE)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
보다 커서 판별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수 간의 관계가 모두 유
의하고 가설 방향에 부합하므로 법칙타당성은 확보되었다. 

구성개념 엔터테인
먼트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 몰입 축제 

만족도
축제지역
관광의도

엔터테인
먼트 체험 .712

교육적 
체험

.621**
(.385) .744

일탈적 
체험

.614**
(.377)

.651**
(..424) .718

심미적 
체험

.656**
(.430)

.604**
(.365)

.701**
(.491) .730

몰입 .610**
(..372)

.581**
(.338)

.672**
(.452)

.673**
(.453) .764

축제 
만족도

.649**
(.421)

.576**
(.332)

.591**
(.349)

.679**
(.461)

.642**
(.412) .793

축제지역
관광의도

.533**
(.284)

.508**
(.258)

.516**
(.266)

.555**
(.308)

.520**
(.270)

.608**
(.370) .843

**p<.01
괄호안의 숫자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의미하며, 대각선의 숫자는 AVE 값임

<표 5>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

축제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분이 좋았다. .813 .222
축제 개최 장소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786 .251

몰입
시간가는 줄 모르고 참가하였다. .838 .259

.928 .764축제 자체에 몰입하였다. .881 .184
축제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840 .264
높은 수준의 집중력으로 축제에 참가했다. .868 .200

축제 
만족도

축제는 기대한 것에 비해 만족스럽다. .848 .192
.939 .793

축제의 전체적인 구성 및 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럽다. .816 .212

축제의 참여 결정에 만족스럽다. .846 .184
축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868 .156

축제
지역
관광
의도

울산에 관광목적으로 다시 방문하고 싶다. .942 .090
.914 .843주위 사람들에게 울산방문을 추천하고 싶다. .864 .215

χ²＝521.039(df=278), p＝.000, RMR＝.023, GFI＝.884, NFI＝.913, IFI＝.957, CFI＝.957, 
AGFI=.853, RMR=.023, RMSEA=.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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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구성개념인 체험요소, 몰입, 축제 만족도, 축제지역 관광의도 간의 관계

를 제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χ²= 603.099(df=286, p<.000), 
GFI=.869, AGFI=.839, NFI=.900, CFI=.944, RMR=.044, RMSEA=.062로 나타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표 6> 참고).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가설 1은 체험요소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것으로 하위가설 1-1(엔터
테인먼트 체험요소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정(+)의 영향(β=.240, 
C.R.값= 2.20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가설 1-2(교육적 체험요소가 몰입
에 미치는 영향)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140, C.R.값 
=1.367). 하위가설 1-3(일탈적 체험요소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정(+)의 유의한 영향(β=.302, C.R.값=3.09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가
설 1-4(심미적 체험요소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역시 몰입에 정(+)의 영향(β=.457, 
C.R.값=4.03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가설 2는 몰입이 축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이며, 검증 결과 몰입이 축제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666, C.R.값=12.433)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은 몰입이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검증결
과, 두 구성개념간의 정(+)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어(β=.266, C.R.값=3.184)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4는 축제 만족도가 축제지역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
향 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검증 결과,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으며(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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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C.R.값=5.653)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가설 경로계수 t 값 p 결과
H1-1 엔터테인먼트 체험 →  몰입 .240 2.206 .027 채택
H1-2 교육적 체험 → 몰입 .140 1.367 .172 기각
H1-3 일탈적 체험 → 몰입 .302 3.094 .002 채택
H1-4 심미적 체험 → 몰입 .457 4.037 .000 채택
H2 몰입 → 축제 만족도 .666 12.433 .000 채택
H3 몰입 → 축제지역 관광의도 .266 3.184 .001 채택
H4 축제 만족도 → 축제지역 관광의도 .551 5.653 .000 채택

χ²=603.099(df=286), p<.000, RMR=.044, CFI=.944, TLI=.937, NFI=.900, IFI=.900, 
GFI=.869, AGFI=.839, RSMEA=.062

<표 6> 연구가설 검증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역사문화축제의 체험요소, 몰입, 축제 만족도, 축제지역 관광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울산마두희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
요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축제의 체
험요소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Pine & Gilmore(1999)의 체험
요소(4Es) 중 엔터테인먼트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심미적 체험이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의 체험요소들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고 
내면적 기쁨, 유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축제장의 물리적 환
경이 제공하는 심미적인 요인들이 몰입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송
학준 등, 2011; 박은아 등, 2016; Oh et al., 2007)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최근 관광 분야에서 양질의 관광 경험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관광시장에서 관광객들에게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Kim & 
Ritchie, 2014)에서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
로 한 차별화된 체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 
사례인 울산마두희축제는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것으로 심미적으로 충분히 그 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축제 장소, 공간, 소품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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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축제의 객관적 진정성을 확보할 때 몰입과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마
추 등, 2020)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울산에서 300년 넘게 전승되어
오는 ‘마두희’라는 큰 줄을 사용한 줄다리기 놀이를 재현할 때 참가자들이 그 시대의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축제 장소 및 소품,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해 일탈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적 체험은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에서도 연구의 대상에 따라 유의하게 작용하는 체험요소들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Song et al(2015)의 여수 엑스포 연구, 송학준 등(2011)의 보령머드축제 연구, 
Piramanayagam et al(2021)의 종교 축제연구에서도 교육적 체험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혜경(2015)의 무주반딧불 축제는 미적체험이 만족에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음식축제를 연구한 권미영(2018)의 연구에서는 
모든 체험요소가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나 축제 러브 마크 등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축제의 목적과 특성이 갖는 환경적, 맥
락적 성격에 따라 특정 영역의 체험요소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역사문화축제는 대부분 지역의 역사와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리고자하는 교육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교육적 체험요인이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역사문화축제에서 교육적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며, 향후 보
다 몰입도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역사문화축제에 참가한 방문객들의 몰입은 축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축제에 몰입할수록 축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
아진다는 선행연구들(김동한 등, 2019; 이덕순과 오훈성, 2016; 전영록, 2017)과 일
치한다. 또한 방문객들의 몰입이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와 같은 향후 긍정적인 행
동의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연구들(김효진
과 류재숙, 2022; 박두수, 2021; 이대은 등, 2016; 마추 등, 2020; 조록환과 이정은, 
2015)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방문객들은 재미를 느끼는 곳에서 활동 자체에 완전히 
집중하는 몰입 경험을 하게 된다(Clarke & Hawoth, 1994; Ghani et al., 1991). 따
라서 축제에 참여하는 동안 방문객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감정적인 자
극을 통하여 정서적 몰입 수준을 높이고 매력적인 축제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역사문화축제에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축제 개최지 방문에 대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축제 방문객들의 행동의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최철수, 2020)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기 축제의 재방문 또는 축제 개최에 대한 지지도를 창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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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축제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개념이다(윤설민과 장희숙, 
2020). 따라서 해당 축제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만족도 평가를 꾸준히 시행
하여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제의 재방
문뿐만 아니라 개최지역을 관광목적지로 재방문하는 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첫째, 체험경제이론을 여러 가지 축제 유형 중에서도 
역사문화축제에 적용하여 체험요소를 확인함으로써 축제 체험 연구의 다양성에 기여
하였다. 둘째, 기존의 관광연구에서 몰입의 논의는 주로 관광체험 중심의 연구가 활발
하였으나 축제가 방문객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에도 축제 몰입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축제에서의 몰입의 역할을 확인한 연구로 체험요소가 몰입을 통해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몰입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사점은 축제가 향후 관광목적지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축제 연구가 축제 만족도와 축제 재방문과 추천 의
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역축제의 개최 목표는 관광객 유치와 함께 
축제 개최지를 방문객들에게 관광목적지로 인식시키고 향후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하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축제에 대한 만족이 향후 축제 개최지를 관광하고
자 하는 의도와 관광목적지로 추천하고 싶은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역사문화축제 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에 사용한 자료가 코로나19 
이전에 수집된 것이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축제가 재개되어 코로나 이후 
축제체험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표본에서 거
주지역이 울산광역시에서 방문한 응답자가 많은 것을 보았을 때 해당 축제가 전국단
위의 축제가 아니고 지역 중심의 축제인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에서에서 울산광역시 거주자를 표본으로 인정한 것은 지역축제가 시, 군, 구 단위로 
개최되고 울산광역시 내 타 지역구에서 울산마두희축제가 개최되는 중구로 방문한 경
우를 포함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향후 지역축제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는 전국단위 축제인 문화관광축제 중 역사문화축제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
도 의미 있을 것이며, 지역축제의 효과가 향후 축제 개최지역 관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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